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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5. 27.(금) 16:00 배포 일시 2022. 5. 27.(금) 16: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김미라 (044-203-2731)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사무관 서연경 (044-203-2740)

문체부 장관, 국립예술단체 등 현장 찾아 
예술계 적극 지원 약속

- 일류국가를 위한 문화번영, 문화예술의 힘 강조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취임 이후 문화예술계 

첫 행보로 5월 27일(금) 오전 10시,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에서 국립예술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형식 국립오페라단장과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윤의중 

국립합창단장, 이유리 서울예술단장, 최정숙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 

김희철 국립정동극장 대표, 남정호 국립현대무용단장, 김광보 국립극단장 

등이 참석했다. 박보균 장관과 참석자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 현황을 살펴보고 일상 회복을 위한 국립예술단체의 역할과 

업무를 논의했다.

  박보균 장관은 일류국가를 위한 문화번영, 문화의 힘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중문화의 세계화 이전에 순수예술 분야에서의 성취가 있었다. 

그 산증인이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예술인의 

놀라운 기량, 미적 감수성, 문화의 절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존경심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를 누리고 

나누기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제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국립예술단체장들은 코로나로 인한 예술계 어려움 등을 공유했는데 

박 장관은 “‘국립’은 신뢰감, 명품, 시대 선도, 공공성과 대중성으로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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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인식되어 왔다.”라며,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문체부는 

예술 단체들의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간담회 후 국립발레단과 6월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 

공연을 앞둔 오페라단 등의 연습공간과 현장을 꼼꼼히 살피면서 단원들을 

격려했다. 이 과정에서 열악한 연습실 휴게공간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현장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